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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묵상

이스라엘은약속의땅가나안의주인이되었건

만하나님의언약백성의목적, 곧하나님나라

열방의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의

우상을섬기고하나님에게등을돌리고멀어졌

다. 스스로죄를선택하므로저주의약속이성

취되며예루살렘이짓밟히고바벨론의포로가

되는 몰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

나님의구원이선포된다.

개인묵상

버려져쑥대밭이된여인은내어머니이다. 신

버려져쑥대밭된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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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의힘

19보아라 네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

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

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20잃은 줄로만 알았던

네 자녀들이 네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

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 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21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

지못하는몸이됐는데누가내게이아이들을

낳아 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

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22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 “보아라. 내가 뭇나라를 향해 손을 펼치고

뭇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네아들들을양팔에안고오며네딸들

을 어깨에 메고 데려 올 것이다. 23왕들이 네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네 유모가 될 것이

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

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사

49;19-23)(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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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했지만 먼저 내려와 있

던 아버지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겼고 어린

자식넷이딸린채버려진어머니는늘하나님

께이렇게기도하셨단다. 

“하나님, 내 집은 파선한 배와 같이 되었습니

다. 오직 하나님이 내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가장이없는집의가장이되어주시고, 어린자

식들의아버지가되어주세요.”

그어머니의엎드림은생사여탈권을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하나님 없

이세상에서높아져가는아버지는바벨론이었

고 어머니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었다. 어

린내눈에어머니의모습은그누구도구원할

수없는쑥대밭이된폐허였다. 엄마의끝이보

이지않는고난을보며엄마같이될까봐두려

웠고, 무능한하나님, 침묵하시는하나님, 무심

한하나님께마음이닫혀갔던어린시절이기

억난다.

신실하신하나님은도망치던나를세상끝에서

만나주셨고내친아버지가되어주셨다. 어머니

추모 5주기를 보내며 어머니의 노년을 되돌아

본다. 평생을 무조건 엎드리시는 무한 신뢰를

하나님은늘손잡아일으키며높여주셨다. 노년

을부요하게하시고근심이없게하시고어린아

이같이조심스럽게다루셨다. 백발의고운살결

로웃으시는어머니는말씀으로사신분이고하

나님은언약을신실히이루셨다. “그땅에전쟁

이그쳤더라.”함같이지금우리자녀들이누리

는모든복은어머니께서맺으신하나님과의언

약을따르는삶, 그절대순종의삶때문이다.

어린내눈에결코사라지지않을것같았던삶

의절망, 실패, 어두움을말끔히걷어내신하나

님의 시간이 50년 걸렸구나... 그렇다면 나의

남은삶의선택은무엇이어야하나? 어머니가

지금자손들의모습을본다면이렇게고백하실

것이다. 

“포로로끌려가서버림을받았는데누가이아

이들을키웠을까? 가만있자, 나만홀로살아남

았는데이아이들은도대체어디서왔을까?”

진실로하나님은말씀하시고이루시는분이시

다. “그러면너는내가여호와인줄을알게되

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알게될것이다.”아멘! 말씀대로이루신주

님을찬양합니다.

적용기도

인생의 험한 파도에 휩쓸릴 때 말씀으로 찾아

오시는하나님, 내어머니의깨어진배에오르

셔서선장이되어주시고아버지가되어주심감

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들에게 약

속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어머니를 주심

감사합니다. 저또한말씀앞에엎드림으로제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

다. 두아들을통하여더욱하나님나라물줄기

흘러가며 열방의 빛 하나님의 찬송 되게 하소

서.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의하나님, 땅끝까지찬송을받으소서.




